
이 달 의  주 요 뉴 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0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2014년도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인보도와 인격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재

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 공인 관련 판결과 미

국, 독일에서의 공인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공인의 개념과 공인보도에

서의 인격권 침해 요건 등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공인에 대한 보도의 경우에는 사인과 달리 

언론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여야 한다”며, 다만 “공인의 경우에도 내밀

영역은 보장되어야” 하고 “공인의 유형을 세분하여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는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가 맡았으며, 지정토론에는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 권오승 중재위원(서울제6중재부), 이재진 한양대 미디

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제민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패널로 참여했다(상세내용 11면 참조).

‘공인보도와 인격권’ 세미나 개최

언론중재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수감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 의견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10월 14일 국회에서 2014

년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강한 전파력과 확산성

을 지닌 인터넷 매체로 인한 피해 구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

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기사의 전파, 검색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방안을 모

색할 것을 요구했으며, 모바일 미디어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

경에 부합하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

시됐다. 

이 날 국정감사는 위원회를 비롯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

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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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용상 위원장


